
세제용 효소 수요“급감" 
역가 6.0 사용 확대 … 태평양화학 조만간 양산 돌입

고품질의 세제용 첨가효소가 널리 쓰이고 있는 반면 전체적인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제용 효소 소비량은 9 3년 8 0 0톤 정도로써 9 2년 1 0 0 0톤에 비해 25% 감소했으나

금액기준으로는 5 0여억원을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. 

이는 세제산업이 전반적으로 포화양상을 드러내, 세제용 효소도 이같은 한계상황을 반영하고 있기

때문에 소비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 

이와함께 국내기업들이 역가 4 . 0의 세제용 효소를 그동안 주로 사용했었으나 현재는 태평양화학을

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역가 6 . 0의 고농축 효소를 첨가제로 쓰고 있어 그 양도 비례해서 감소한 것으

로 풀이된다. 

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가 4 . 0효소가 K g당 4 5 0 0

원선에서 수입되던 것이 6 . 0효소가 6 0 0 0원선에서 거

래되어 소비량은 감소했지만 금액으로는 증가하여

결국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. 

세제용 효소는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

입에 의존하고 있다. 다만 태평양화학이 자체개발

에 성공, 300억원을 투입해 효소 생산시설을 갖추고

9 3년부터 생산체제에 들어갔다. 

아직까지는 과립화를 이루지 못해 실용화되고 있지

않지만 9 5년부터는 본격 생산할 것으로 보여 상당

한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

현재 세제용 효소시장은 N o v o가 50% 정도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외 IBIS, Solvay 등이 분할하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국내 세제 생산기업별 9 3년 효소 소비량을 살펴보면 럭키가 4 2 0톤을 소비했고, 애경이 1 9 0톤, 제일제

당이 1 0 0톤, 태평양이 8 0톤 정도를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현재 국내기업들은 세제용 효소가 거대한 장치산업이고 제품 라이프싸이클이 2 ~ 3년으로 짧다는 이

유 등으로 생산하기를 기피하고 있지만 태평양이 늦게나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효소산업에 뛰어

든만큼 앞으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세제용 효소산업에서 각 기업들이 적극적

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. 

한편 국내 세제용 효소는 Alkaline protease가 80% 정도 쓰이고 있으며 나머지 C e l l u l a s e와 L i p a s e가

소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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